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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

- 올해 개축 공중화장실 8개소에 16억2천만 원 투입 -

-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돕는다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 개축 사업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유니

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. 

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, 나이, 국적, 신체 조건,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

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․정보․서비스 등을 실현하는 디자인 

방법론으로 시는 지난해 신･개축 공중화장실 9개소에 시범 적용한 바 

있다.

올해는 사업비 16억2천만 원(군구비 포함)을 투입해, 4개 군·구(강화

군, 옹진군, 중구, 남동구), 8개소의 개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

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.   

대형 그림문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누구나 공중화장실임을 빠르게 

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화장실 내부 배치 및 설비를 파악할 수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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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지도식 안내표지판도 설치한다. 또한 화장실 내부에는 높이가 다른 

세면대와 손잡이가 긴 수전을 설치해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토

록 한다.

특히 촉지도식 화장실 설비 안내표지판은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

결과로,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극 

반영할 예정이다.   

한편 대변기 칸막이마다 비상벨을 2개 이상 의무 설치하고, 화장실 

외부에도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안

전을 높이고 법적기준을 적용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영유아 동반이

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다양

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 

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유니버설디자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

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

<붙임>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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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

단차가 있는 세면대 손잡이가 긴 수도꼭지

대형 그림문자 안내표지판 비상벨 설치(2개)


